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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14명 ‘꿈의 무대’…강정호 15번째 예약하다
강속구 투수 이원국 1968년부터 3년간 마이너
이재우·박철순도 도전 트리플A·더블A서 활약
1990년대 김병현·서재응·최희섭 등 주목받아
역대 ML계약 총 59명…강정호 등 도전은 계속

한국야구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도전사

한국야구의 메이저리그 도전 역사는 50여 년
전인 1960년대 시작됐다. 많은 이들이 1994년 앳
되고 흥분된 얼굴로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박
찬호를 그 시작으로 기억한다. 박찬호가 메이저
리그 무대를 밟은 첫 한국인인 것은 맞지만 첫 도
전자, 첫 개척자는 아니었다.

뀫한국인 첫 ML 도전 이원국의 전설
전설적인 강속구 투수로 꼽히는 이원국(66)은

중앙고 3학년이었던 1966년 일본프로야구 도쿄
오리온스(지바롯데 전신)에 스카우트돼 해외무대
로 진출했다. 1968년 일본프로야구의 외국인선
수 제한 규정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갔다. 3년간
시카고 컵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몬트리올
엑스포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산하 더블A와 트
리플A에서 던졌다. 메이저리그 진출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1972년부터 1982년까지 멕시칸리그에
서 150승(85패)을 거뒀다. 한국프로야구가 출범
한 이듬해인 1983년 MBC에 입단해 짧은 기간
(8경기)이지만 국내 팬들과 만나기도 했다.

뀫이재우와 박철순의 도전
이재우(70) 전 OB 감독은 야수 최초 메이저리

그 도전의 주인공이다. 실업야구에서 유격수로
활약했던 이 전 감독은 1972년 제일은행에서 나

와 오클랜드 산하 트리플A 팀에서 뛰었다. 은퇴
후에도 미국야구와 인연을 이어 시애틀 인스트럭
터로 활동하기도 했다.

프로야구 원년 스타 박철순(59)은 1980년 밀워
키와 계약금 1만 달러, 월봉 700달러에 계약했다.
당시 물가, 프로리그도 없던 한국프로야구 현실
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대우였다. 더블A에서 뛰었
던 박철순은 프로야구가 출범한 1982년 2월 OB
가 밀워키에 이적료 3만 달러를 지급하며 스카우
트해 OB에 입단, 원년우승을 이끌었다.

뀫한국인 최초 빅리거 박찬호 이후 세대들
1994년 LA 다저스에 입단한 박찬호가 팀의 주

축 투수로 활약하기 시작하며 한국 아마추어 유
망주들에게 메이저리그 스카우트의 구애가 집중
됐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프로야구가 흔들릴 정도였다. 그러나 박찬호
를 뛰어넘는 한국인 메이저리그 선수는 나오지
않았다. 김병현이 큰 주목을 받았고, 서재응, 최
희섭, 김선우 등은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롱런하
지 못했다. 추신수가 큰 성공을 거두며 명맥을 이
어갔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미국 무대에
진출한 한국인 선수가 메이저리그 무대에 오르는
것 자체가 힘겨워졌다.

2013년 류현진은 한국프로야구 출신으로는 처
음으로 메이저리그에 직행하며 다저스에서 주축
선발로 활약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는
강정호가 피츠버그와 계약하며 한국프로야구가
배출한 야수 1호 메이저리그 선수에 도전한다. 박
찬호부터 강정호까지 메이저리그 구단과 계약한
한국인 선수는 총 59명. 그 중 메이저리그 무대를
한 번이라도 밟아본 선수는 14명이었다. 나머지
는 지금도 마이너리그에서 빅리거의 꿈을 꾸고
있거나 이미 꿈을 포기하고 귀국했다. 강정호는
한국인 역대 15번째 메이저리거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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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무라카미 아시아 빅리거 1호
30년후노모다저스입단이후보편화

1964년 일본의 무라카미 마사노리가 메이저
리그의 문을 열어젖혔다. 아시아야구 1호였
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2년 활약했다. 그
후 30년간 일본야구는 메이저리그의 문을 닫
았다.

그러다 돌연 나타난 이단아가 노모 히데오였
다. 일본프로야구를 평정한 뒤 1995년 LA 다
저스에 입단해 돌풍을 일으켰다. 노모가 개척
자가 되자 요시이 마사토, 이라부 히데키, 하세
가와 시게토시, 사사키 가즈히로, 이시이 가즈
히사 등 일본프로야구 특급스타들이 줄을 이었
다. 야수로서 스즈키 이치로가 2001년 포스팅
을 통해 시애틀에 입단하며 메이저리그에서 아
시아 타자도 성공할 수 있다는 증거를 남겼다.

신조 쓰요시와 마쓰이 히데키, 다구치 소 등도
뒤를 따랐다. 포수인 조지마 겐지까지 메이저
리그로 갔다.

일본의 특급선수의 메이저리그 입성은 관례
처럼 됐다. 특히 마쓰자카 다이스케, 이와쿠마
히사시, 다르빗슈 유, 다나카 마사히로 등 초특
급 선수의 포스팅 금액과 연봉은 미국과 일본
야구계 전체를 들썩이게 만드는 메가톤급 계약
의 연속이었다. 그동안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
은 일본 선수는 총 48명. 그 중 현재 소속팀이
없는 이치로가 계약에 성공할 경우 현역 일본
인 메이저리그 선수는 10명이다. 김영준 기자

메이저리그무대밟은일본선수총 48명


